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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잠자는 거인의 기지개 

지난 8월22일은 鄧小平의 92회 생일이었다. 잇단 건강 의혹속에서 지난 2년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는 등소평은 그의 생사여부가 
항상 전세계적인 빅뉴스로 다뤄지고 있다. 그것은 '78년 이후 '개혁개방의 조타수', '개혁개방의 전도사'로서 중국 역사의 흐름을 
바꿔 놓은 장본인으로 중국의 향후 정국도 그의 죽음과 더불어 새롭게 전개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즉 鄧의 건재여부가 개혁·
개방정책의 진전에 따른 각종 불안요인을 안고 있는 현체제의 장래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등소평 사후 중국의 진로에 대한 분석들은 여러 가지의 시나리오들을 상징하고 있다. 러시아 외무부산하 외교아카데미에서는 등
소평 사후 중국의 앞날에 대해 세가지의 시나리오를 예측한 바 있다. 첫째는 현지도부가 상황을 확고히 통제하며 시장화 정책을 
착실히 수행하는 것이고, 둘째는 일대 혼란이 일어남으로써 전국이 정치, 지리, 민족별로 갈가리 찢겨져 소위 천하 대란이 일어나
는 것이며, 마직막으로는 지금의 러시아 같이 개혁이 지지부진하며 점차 국력이 쇠퇴해지는 것이다. 러시아 외교아카데미는 이 가
운데 세 번째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두 번째나 세 번째같은 비관적 시나리오는 미국방부, 영국 국제전
략문제연구소(ⅡSS) 및 일본 및 대만 분석가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으며 첫 번째의 낙관적 시나리오는 세계은행(IBRD), 
Economist誌, 중국사회과학원 등이 제시하고 있는 시나리오이다. 

이러한 상반된 시각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잠재력과 성장에 대한 분석은 기회와 가능성을 제공하는 일면 도전과 경쟁의 상대로 부
상하고 있다는 결론에 대체적으로 수렴하고 있다. 특히 1994년 이후 중국의 급속한 성장에 대한 서구 언론들의 관심은 한층 가열
되고 있는 느낌이다. 

예를 들면 「The Wall Street Journal」紙는 2003년 세계경제지도의 재편을 전망하면서, 홍콩, 대만을 포함하는 中華經濟圈이 
창출될 경우, '90년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2%였으나 2000년까지는 6.5%, 2003년까지는 20%를 차지할 것으로 예
측하고 있다. 이것은 '90년 세계무역에서 차지했던 미국(11.3%)과 일본(8.3%)의 비중을 능가하는 것이 되며, 또한 중국은 '97
년 홍콩이 편입되면 금융중심지를 획득함으로써 이를 통해 빠른 속도로 자본을 도입하는 자본수입국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다. 경제전문가들은 이같은 바탕 아래 중국이 7∼10%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미국이 중국의 절반수준을 유지할 경우 오
는 2003년까지 중국이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Journal of Commerce」『誌나 「The 
Economist」도 같은 맥락에서 분석하고 있다. 최근 호주 국립대학의 「亞太경제보고서」는 2005년이면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좀더 단기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실질적으로 중국은 엄청난 잠재력을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은 지금도 경제규모에서 미·일·독 다음가는 세계 4

위이다. 1인당 GNP가 380달러에 불과하지만 12억의 인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대단히 낮게 책정된 석탄 등 각종 생산물의 국
내가격을 국제가격 수준으로 환산하면 1인당 GNP도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중국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훨
씬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잠재력이 가시화될 때 세계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이라는 점에 많은 전문가들은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TIME」(중국, 다음세기의 수퍼파워)이나 「Business Week」(21세기의 떠오르는 경제대국, 중국)에
서 다뤘던 중국특집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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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중국의 잠재력에 대한 서방국가의 관심은 이제 관심의 단계를 지나 예민한 경계심으로 작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8월 
한달동안에 발표된 내용만 보더라도 이와같은 상황은 단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96년 8월 20일, 미상무부는 6월 중 무역수지 통
계를 발표하면서 對中무역적자액이 일본을 앞지르기 시작해 중국이 미국의 최대 무역적자 상대국으로 등장함에 따라 그동안 일본
에 초점을 맞추어 온 통상정책 방향을 중국 위주로 전면 개편할 것임을 예고하였다. 8월 26일자 「Financial Times」紙는 중국
의 외환보유고가 연내 1천억 달러 이상을 확보, 일본에 이어 세계 2위로 부상할 것으로 보도하였다. 미의회조사국(CRS)은 8월 
27일에 배포한 「일어서는 중국의 강력한 힘-미국 국가안전보장전략대안」에서 "중국은 21세기 초에 가장 중요한 새로운 세계
강국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고 그 경제력과 군사력의 확장은 공산주의 전체적통치체제와 맞물려 미국에 중대한 도전이 될 것"이
라고 지적한 바 있다. 「'96 일본 방위백서」에서도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일본 자위대의 최종 목표가 러
시아에서 중국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같은 중국의 성장은 80년대 이후 등소평 체제속에서 이뤄지고 있는 역동적인 체제변화와 긴밀한 관련성을 맺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사회주의 국가체제에 자본주의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이른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이 
성장의 토대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질적인 두요소를 결합시키는 새로운 실험들이 중국 발전전략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실험은 으례 실패와 성공이란 양면의 칼날을 갖는다. '78년 등소평의 '黑猫白猫論'에 주도된 개혁개방정책은 17년동
안의 지속적인 실험을 통해 어느 정도 성공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시장경제체제의 자본주의적 요소가 내포하고 있는 구
조적인 모순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형태로 분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21세기 선진국으로의 비약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9·5계획(9차 5개년계획, 1996∼2000)이 추진될 향후 5년간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John Naisbitt는 최근 출간된 

MEGATENDS ASIA에서 "21세기에는 아시아가 세계를 변화시키고 지배할 것이다. 그 중에서 중국인들은 전세계 정치·경제를 

주도적으로 변화시킬 주체세력이다. 따라서 21세기는 龍의 世紀이다"라고 분석한 바 있다. 龍의 세기를 향해 중국은 지금 과감한 
실험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Ⅱ9·5계획(1996∼2000)과 최근의 과학기술정책기조 

1992년 등소평의 '南巡講話'와 중국 공산당 제14차 대표대회에서 확립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계기로 중국 현대화 건설은 
새로운 단계로 들어섰다. 1993년 1월, 14차 3中全會에서는 이러한 목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결정되었는데 특히 여기에
서는 과학기술발전의 경제와 사회발전에서의 선두적 역할이 강조되었으며, 과학기술 진보와 노동자의 자질제고에 의거한 경제건
설의 가속화를 핵심 목표로 제시하였다. 

현재 중국 국무원은 과학기술발전에 대한 기본방침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과학기술이 제1의 생산력이라는 지도사상을 
견지하며, 경제건설은 반드시 과학기술에 의거하고, 과학기술은 반드시 경제건설을 위하여야 한다. 또한 과학기술진보와 노동자 
자질제고에 의거하여 경제건설을 궤도에 끌어올려야 하며, 과학기술의 정상에 오르도록 노력하고, 경제와 과학기술 및 사회의 종
합적이고 조화로운 발전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방침은 과학기술 관련 주요조치 및 제9차 5개년계획(9·5계

획/1996∼2000)중 과학기술부문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1.과학기술 관련 주요 조치 

과학기술 관련 주요조치로는 과학기술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법률적인 지원, 중국 21세기 議程의 공포 등을 들 수 있다. 중국
의 중장기 과학기술발전방향을 규정하고 있는 주요 문건은 3가지인데 「國家中長期科學技術發展綱領」(1990-2000-2220)
와 이것을 구체화한 「國家中長期科學技術發展綱領」, 그리고 「科學技術發展10年計劃」등이다. 법률적 조치로는 〈기술계약
법〉,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및 〈농업기술보급법〉 등이 있는데 특히 1993년 7월 全人大상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93년 10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中華人民共和國 科學技術進步法〉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과학기술진보법〉은 등소평의 "과학기술은 제1의 생산력"이라는 전략사상에 따라 건국 40여년 동안 중국 과기사업발전의 경험
과 10여년간의 개혁·개방과 함께 실시한 과학기술체제 개혁의 실천을 총체적으로 결산한 법률 형식으로,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에 있어 과학기술의 우선 순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과학기술사업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경제건설과 사회발전을 위해 봉사하여야 
한다는 기본방침과 전략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穩住一頭, 放開一片'의 원칙과 과학기술 진보와 사회주의 시장경제발전 요구에 근
거한 과학기술체제 개혁을 심화하기 위한 방향, 임무 및 목표를 명확히 하였으며, 국가와 전 사회가 과학기술진보를 추진하기 위
해 해야할 보장적인 조치를 확정시켰다. 

한편 〈중국 21세기 議程〉(AGENDA 21)은 지속적인 발전능력 제고, 법률기구 설립, 인재양성과 전국민의 지속적인 발전의식 
제고를 강조하는 한편 각 주요산업부문의 경제활동에 대한 전략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약 12억 인구를 가진 개발도상국인 중국
의 지속적인 발전전략과 생태환경과의 조화를 위한 선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2.9·5계획과 과학기술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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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9월 25일부터 4일동안 열렸던 중국공산당 제14기 당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4期 5中全會)에서는 「제9차 국민경
제 및 사회발전 5개년계획(9·5계획) 및 2010년 장기목표건의」가 채택되었다. 이 계획은 "기회포착(狐住機遇), 개혁심화(深化

改革), 안정유지(保持穩定)"의 '20字 방침'으로 요약되는데 이를위한 정책기조는 (1)경제성장방식의 전환 및 경제효율 제고 추
진, (2)科敎興國전략 실천, (3)농업우선 정책 강화 (4)국유기업 개혁, (5)대외개방 견지 (6)시장체제 및 거시경제조정(宏觀調
控)의 균형 발전, (7)지역경제의 균형발전, (8)물질·정신문명의 공동발전과 경제-사회 협력발전의 견지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중요한 사실은 이와같은 정책의 구체적인 집행과정에서 과학기술이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78년 등
소평은 과학기술을 '제일의 생산력'으로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경제건설을 주창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95년 5월
에 열렸던 「전국과학기술대회」는 '과학기술발전 가속화에 관한 당중앙과 국무원의 결정'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추진했다. 즉 
과학기술사업의 전략적 중점을 국민경제건설, 경제와 사회발전 촉진, 종합국력의 증강에 두는 것이다. 이것은 과학기술이 모든 분
야의 전방위에 걸쳐 침투, 복사되고 영향을 미치게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1)지역발전과 과학기술 

1992년 등소평이 '經濟講和'에서 "11억 인구 중 9억이 농촌에 살고 있으므로 농민생활의 향상여부가 중국의 사회정국 안정과 직
결된다."라고 강조한 것처럼 星火計劃(Spark Program)에서는 적정기술의 집중적인 확산을 통해 농업생산량의 8∼9% 성장률을 
계획하고 있다. 火炬計劃(Torch Program)은 신기술의 대대적인 확산을 통한 전통산업의 개신(renovation), 해안지역과 내륙지
역과의 활발한 교류, 대학과 기업의 협력체제 강화, 기술확산을 가속화 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벨트(torch high tech industrial 
belt)의 구성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2)국유기업의 개혁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실험에서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국유기업의 개혁문제이다. 이른바 鐵飯碗(평생
직장보장), 鐵交椅(직위보장), 鐵工賃(월급보장)의 3鐵原則에 따라 엄청난 적자에도 불구하고 실업문제로 인해 새로운 경쟁시스
템의 도입이 한계에 부닥쳐 있다. 또한 대부분의 대규모 국유기업들은 軍工기업체에 속해 있으며 소위 「제3선」산업으로 불리우
는 국방산업에 대한 집중투자와 대규모 공장 건설, 상위수준의 과학기술인력 배치 등으로 지극히 낮은 수준의 민수산업에 비해, 
국방기술은 첨단을 달리는 이중구조가 심화되어 왔다. 이러한 이중구조의 문제에서 오는 민수산업의 피폐와, 개혁이후 군수공장
의 가동을 저하라는 두가지 문제해결의 방법으로 민수전환이 등장하였고 그 속도는 가속화되고 있다. 

3)거시경제조정(宏觀調控)과 과학기술 

중국의 산업구조조정은 첨단고부가가치산업에 대한 집중투자에 목표를 두고 있다. 실질적으로 TV 등 가전제품에 대한 외국투자
를 금지시키는 반면 북경시의 경우 산업구조합리화 계획을 위해 첨단산업, 선도산업, 경쟁력 우위산업의 '14개 중점투자산업부
문'과 '16개 중점개발상품'을 발표한 바 있다. 국가경제무역위원회 주관으로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56개 기술혁신중점사업
(902개 사업계획)에 3년 기한으로 120억 달러를 투자하는 「雙加計劃」(투자강도증가, 혁신가속화)을 추진 중이다. 9·5계획에

서는 기계·전자, 석유화학, 자동차, 건축업의 4대 중점산업을 육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 

4)"穩住一頭 放開一片"의 통합적 전략 추진 

1993년 1월 제14차 3中全會가 끝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국가체제개혁위원회는 "인재유동과 구조조정 및 과기체제개혁 심
화에 관한 몇가지 의견"을 제정하였다. 이 조치의 기본원칙은 "穩住一頭 放開一片"이었다. 

"穩住一頭"는 '한쪽을 틀어쥔다. 일부를 안정시킨다'라는 뜻으로 소수정예원칙(적고 경제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에 의한 기초연
구, 첨단기술연구, 중대관건기술 공략과 공공복지기술연구를 확립하는 것이다. 즉 국가의 중점기초연구, 기초과학인재, 기초과학
연구과제의 안정화를 추구하며 우선순위를 선도적 기초연구부문, 중대한 과학기술성과획득이 가능한 부문, 신기술 신산업을 형성
할 수 있는 부문, 중국의 재원한계내에서 반드시 해야할 중요한 부문 등에 두는 것이다. 

"放開一片"은 '한면을 개방한다'는 뜻으로 과학기술성과의 개발과 응용을 중시하는 확산지향적 정책기조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
다. 즉 과학자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 경제발전에 투입되어 중 "放開一片"의 주요 내용은 ①경제와 사회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
는 연구개발 및 창업기구의 개방, ②과학기술성과의 상품화와 산업활동의 개방, ③시장수요원리의 적용, ④기존 과학기술그룹 중 
일부의 역량을 국민경제에 투입(과학기술성과보급, 첨단기술산업육성 등), ⑤과학기술성과의 상품화, 산업화, 국제화 등으로 요
약될 수 있다. 두가지의 정책기조의 효율적인 통합을 추진시켜 나가고 있다. 국가 과학기술프로그램도 이와같은 통합적 패러다임
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표〉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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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9·5' 핵심과제 

국가과기위가 발표한 9·5계획기간 중의 중점과제는 총 4개부문 15개 과제이다. 첫 번째는 농업과학기술부문으로 ①양식증산종합

기술의 확산, ②벼·옥수수·밀·콩·면화의 고산지확산기술, ③주요 농작물 우량종 선정 및 산업화 기술개발, ④주요 축산규모화 양식 

및 산업화 기술개발, ⑤신농약 연구개발 및 제조(국가남방농약제조중심 건립), ⑥중국 단기기후예측 시스템연구 등 6개 항목이 
선정되었다. 9·5계획에서는 연평균 농업생산 증가율을 4%로 유지하고, 2000년 농업 총생산량을 식량 5억 톤, 면화 5백 25만 

톤, 육류 4천8백 50만톤 등의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진보의 농업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현 
35%에서 50% 정도를 제고시키고, 주요 농산물의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10%이상 높인다는 점이다. 둘째는 技術創新능력의 제
고 부문이다. 이것은 기업의 첨단기술 연구개발을 촉진시키고, 전통산업부문에 첨단기술을 도입하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①CAD응용공정 및 시범, ②CIM보급응용, ③상업 및 무역정보화 핵심기술개발 등 3개 항목이 해당된다. 셋째는 첨단기술 및 산업
부문의 발전부문이다. 기반적 성격, 시장성, 지적재산권 측면에서 유리하고 일정 규모의 산업형성을 앞당길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이 부분은 9·5계획에서 

〈표〉중국 국가과학기술프로그램의 구성과 성격

중점을 두고 있는 산업구조조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구체적인 과제는 ①'曙光'계열 고성능 컴퓨터 연구개발, ②전전자교환기 연
구개발, ③니켈수소 전지산업화, ④원격탐지 지리정보시스템 및 전지구 정지위성시스템 등 4개 항목이다. 넷째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추동시킬 수 있는 분야이다. ①신약연구 및 산업화, ②2000년 小康형 주택건설 공정기술개발의 2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Ⅲ.체제개혁의 새로운 실험들 

지금 중국의 국가기술혁신체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이라는 큰 틀과 맞물리면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중이다. 
변화의 요체는 개혁개방 이후 줄기차게 주창되어 온 "과학기술은 제일의 생산력"이란 정책기조의 효율적인 제도화에 맞춰져 있
다. 특히 9·5계획(1996∼2000)을 통해 발전의 핵심요소로 과학기술을 전면에 내세운 중국 정부는 과학기술과 경제의 연계에 집

중적인 노력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각 기술혁신주체들은 새로운 변신을 강하게 요구받을 수 밖에 없었다. 

중국의 경우, 대다수의 사회주의체제와 같이 국민활동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다. 즉 혁신체제를 구성하는 기업, 대
학 및 공공연구부문, 정부 등 혁신주체들간의 관계가 자본주의에서는 민간부문의 경쟁과 협력이라는 원리를 실현시켜 기술을 창
출, 확산시키는 체제라면, 중국의 경우는 정부의 계획과 의지에 의해 기업과 대학이 움직이는 규제와 지시의 체제였다. 그러나 '80
년대 이후 등소평 체제의 등장과 더불어 자본주의 혁신체제의 기본원칙들이 과감히 도입하면서 새로운 중국식 혁신체제가 형성되
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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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학기술 기반의 농촌지역개발프로그램 

6차5개년계획(1981∼1985), 7차5개년계획(1986∼1990), 8차5개년계획(1991∼1995)을 통해 추진되었던 연해도시 위주의 불
균형 발전전략은 9차5개년계획에서 전반적인 궤도 수정이 이뤄지고 있는 중이다. 

균형발전전략의 정책틀로서 4沿전략이나 9차5개년계획은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의 
특징은 농촌지역개발과 과학기술을 연계시킨다는 점이다. 따라서 농촌지역발전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다뤄야 할 중요한 과제
가 되고 있다. 국가과기위에서 추진하는 핵심적인 농촌지역개발프로그램으로는 「863계획」, 「星火計劃」, 「攻關計劃」, 「科
技成果推廣計劃」을 들 수 있다. 

「863계획」은 1986년 3월부터 시작된 첨단기술개발계획이다. 국가과기위의 발표에 의하면 8차5개년계획 기간 중에 398개의 
신기술이 농업생산에 응용되어 12억 元의 이익을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星火計劃」은 "과학기술은 지방경제발전에 봉사해
야 하고, 지방경제의 번영은 과학기술에 의지해야 한다"는 배경에서 출발한다. 즉 선진화된 적정기술을 농촌지역에 확산시키는 것
을 주요 임무로, 개방화 이후 중국 전역에서 추진된 농촌공업화와 맥락을 같이하면서 특히 鄕鎭企業의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
는 것이 그 특징이다. 「攻關計劃」은 기존산업의 기술탈바꿈을 위한 핵심적인 기술개발과제에 연구기관, 기업, 대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중추적인 국가연구개발계획으로 기술탈바꿈은 기존기업의 기술개신(technological renovation)과 설비갱신이 핵심내
용이다. 「科技成果推廣計劃」(S&T Asievement Promotion Program)은 1990년 1월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주목적은 과학기
술성과를 생산으로 쉽게 연결시킬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을 창출하는데 있다. 연간 1,000여 건의 과학기술성과를 국가 및 지방의 
과학기술추광계획에 따라 3,000∼5,000개의 생산단위에 확산시키려는 목표를 설정하였는데, 기술시장의 활성화가 중요한 요소
가 된다. 

2.산학연 연계메카니즘의 강화 

1)國家工程(技術)硏究中心(SERC: State Engineering Research Center)설립 

1988년부터 구상되기 시작한 이 계획은 대학 및 연구소의 능력을 결집시켜 중국의 주요과학기술문제들의 해결과 핵심산업기술
의 확산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연구결과와 상업화의 약한 연결고리를 강화시키는 것이 주 목표이다. 국가공정연구중심(State 
Engineering Research Center)과 국가공정기술연구중심(State Technology Research Center)으로 구분되는데 공정연구중
심은 1991년 30여개, '92년 9개, '93년 5개 등 12개가 운영되고 있다. 공정중심은 농업, 기초공업, 첨단산업, 사회발전 등과 관련
되는 에너지, 교통, 통신,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광전자, 생물공학, 신소재, 자동화, 건축, 의료위생, 환경보호 및 자원의 종합적 
이용 등의 분야에 분포되어 있다. 

2)대학과 연구소의 기업설립 

1986년에 세워진 「北大方正集團公司」는 전자출판시스템을 주생산품으로 하여 10개의 합작 및 자회사와 100개의 지점을 운영
하고 있는 중구 사무자동화 분야의 선두기업이다. 이 기업의 소유주는 북경대학, 「北佳新息技術有限公司」는 북경대학과 일본 
Canon 및 Rosel社와 합작으로 1988년에 세워진 레이저 프린터 및 사무자동화 처리시스템제조 회사이다. 「北京華海新技術聯合
開發公司」는 중국의 MIT인 淸華大學이 세운 기업이다. 30여종 이상의 최첨단기술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3개의 외국합작기업
을 포함 총 7개의 기업으로 이뤄져 있다. 중국과학원은 이제 거대한 기업그룹으로 성장하고 있다. 「聯想集團公司」 이 외에도 
1983년에 설립, 소프트웨어, 컴퓨터 네트워크, 통신, 의학전자기기, 저온장비 등을 제조하는 「科海集團公司」, 중국과학원 산하 
6개 광학정밀기계연구소가 합작한 「中國大恒公司」, CAD, 전원장치, 시스템 통합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北京希望電腦公司」
등도 중국과학원 소속이다. 

전자공업부 소속 제6연구소는 전전자교환기 및 이동통신 관련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北京華科通信技術開發總公司」를, 중국과
학원 계산기연구소는 컴퓨터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주분야로 한 「北京振中計算機磁盤公司」를, 중국과학원 전자학연
구소도 「北京科電高技術公司」를 설립했다. 군사과학의학원도 의약품 생산을 위한 「北京四環制藥廠」을 세웠다. 대학교수 개
인의 벤쳐기업도 등장하고 있다. '五筆字型'의 발명가인 王永民교수는 「王碼電腦」를 설립했다. 

중국의 대학소속 기업들은 대학이 보유한 지적 자원과 일정한 고정자산 및 자금을 이용해 신상품의 연구개발 및 제조 판매, 과학
기술 정보서비스, 교육훈련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대학의 행정단위에 예속되어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독립적
인 경제법인으로 독립채산제 및 자주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대학은 과거 교육의 이중성(교육과 연구)에서 삼중성으로(교육, 연
구, 사회기여)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대학의 관리체계, 교육구조, 내용, 전공 및 입학생모집, 복지 등 각 부문에서의 조정과 개혁
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현재 중국의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 관련 기업의 설립은 이와같은 대학의 조정과 개
혁을 위한 새로운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다. 즉 과학기술과 경제의 결합을 위한 대학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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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國家重點實驗室' 설립 

국가중점실험실 설립 계획은 1984년부터 과학기술의 장기적인 발전과 높은 수준의 기초연구와 응용연구강화에 착안점을 두고 
시작된 것으로 신기술분야에 대한 연구촉진과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험실은 '開放, 流動, 聯合'의 원칙하에 설
립되었으며 국내의 객원연구원 초청연구제도 이다. 실험실은 같은 분야의 과학기술자로 구성된 학술위원회가 전반적인 방향을 선
도하며 실험실 주임과 학술위원회 주임은 초빙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1984년부터 1993년까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중국과
학원, 농업부, 위생부, 국가건재국, 국가계획생육위원회 산하의 대학 및 연구소에 156개의 실험실을 설치하였다. 

3.국방혁신체제와 민간혁신체제의 통합:민수전환의 전략적 패러다임 변화 

"권력은 총구로부터 나온다."는 모택동의 말이 시사하듯이 그동안 국방기술발전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관심은 거의 광적에 가까
웠다. 따라서 소위 「제3선」산업으로 불리우는 국방산업에 대한 집중투자와, 대규모 공장건설, 상위수준의 과학기술인력 배치 
등으로 지극히 낮은 수준의 민수산업에 비해, 국방기술은 첨단을 달리는 이중구조가 심화되었다. 중국이 대표적인 과학기술성과
로 자주 인용하는 이른바 "二彈一星"(1964년 원폭실험, 1966년 수폭실험, 1970년 인공위성 발사)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이중구조의 문제에서 야기되는 민수산업의 피폐와, 개혁 이후 군수공장의 가동율 저하라는 두가지 문제해결의 방법으로 
민수전환이 등장하였다. 중국의 민수전환은 4차례의 패러다임 변화를 보이고 있다. 첫 번째 패러다임은 '임시 민수전환'(ad hoc 
conversion)이다. 1978년부터 1982년까지의 시기로 중앙정부에 의한 특정한 계획이 수립되지는 못했다. 다만 등소평의 이른바 
4개 현대화계획(공업, 농업, 과학기술, 국방)이 제기되면서 軍工複合體(mitary-industrial complex)에 대한 민수전환의 필요성
이 강조되었던 시기였다. 두 번째 패러다임은 '80년대 중반까지의 '기술적 민수적환'(technological conversion) 단계이다. '기술
적 민수전환'은 '공급측면의 민수전환' (supply side conversion)의 성격을 갖는다. 이 시기의 특징은 새로운 민수제품의 생산에 
있어서 기존의 자본과 인력, 기술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데 있다. 민수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특정 기업을 선
택하여 과학기술보조금을 지급하였고, 국가장기계획에 의해 생산품목도 선정되었다. 그러나 생산비용은 높고, 각 기업들도 대량
생산체제에 익숙치 않았다. 이 시기는 상업화(commercialization)보다는 민영화(privatization)에 초점을 두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90년대 초반까지는 세 번째 패러다임인 '경제적 민수전환'(economic conversion)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기는 '수요측면의 민수전환'(demand-side conversion) 또는 '분권화된 민수전환'(decentralized conversion)으로도 불린
다. 민수전환의 성공은 민영화의 차원에서 벗어나 상업적인 성공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
들이 강구되었다. 첫째, 각 기업들에게는 개발, 생산, 판매, 시장조사 등 상당한 자율권이 부여되었다. 둘째, 중앙정부차원의 재정
적 지원이 없을 경우, 지방정부의 판단에 따라 자체 지원이 가능하였다. 셋째, 정부에 의해 승인된 민수전환 프로젝트는 저리의 은
행대부가 주어졌다(일반금리는 1980) 년 5%에서 1990년 11%로 증가하였다. 넷째, 민수품의 판매는 수출은 자유롭게 이뤄졌지
만 국내 시장의 경우는 과잉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공장이 위치한 省내로 판매를 국한시킨 이른바 도구적 경쟁(implementable 
competition)시스템을 도입했다. 다섯째, 민수전환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기업들에게 집중 지원하는 승자선택정책(picking the 
winners)을 지속하였다. 실질적으로 경제적 민수전환에서 중국의 성과는 아직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현재 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은 전체의 50%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네 번째 전략패러다임은 1990년대 초부터 진행되고 있는 '첨단기술 민수전환'(high-
tech conversion)이다. 국방부문의 앞선 기술들을 응용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제품을 생산하는 방법으로 외국과의 기술협력
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단계에 와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첨단기술제품의 빠른 생산주기곡선을 따라갈 수 있을 지의 
여부와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Ⅳ.한·중 과학기술협력의 새로운 지평 

중국의 변화는 한국에 대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게 해준다. 우선 기술지역주의의 대두라는 국제기술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력
의 확보이다. 지역협력의 활성화 추세는 환태평양 연안구가간의 다자간 협력의 출현을 가능케 하고 있으며, 동북아를 중심으로한 
협력체 구상도 중국(環渤海圈협력구상), 일본(環日本海圈협력구상), 한국(環黃海圈협력구상) 등이 각기 자국의 주도적 입장에
서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국제환경의 변화와 전망을 통해서 볼 때, 이 지역에서 일본의 팽창을 저
지할 수 방안은 한국과 중국간의 전략적 제휴의 강도와 내용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양국의 협력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1세기를 향하는 세계는 지금 脫냉전에 의한 실용주의의 물결이 휩쓸고 있다. 이러한 물결에 따라 중국도 1978년 개혁개방정책
을 실행하게 되며 마침내 1992년 10월 제14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는 「중국적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鄧小平
의 정책이념이 공식화되었다. 

중국은 경제제일주의, 과학기술패권주의를 내세우며 블록화해가는 신세계질서속에서 체제내의 개혁과 국제환경에의 대응을 최우
선 정책과제로 내세우게 된 것이다. 중국의 이러한 현실주의적 정책정향과 한국의 북방정책이 서로 맞물린 결과, 한국과 중국은 
1992년 8월 24일 국교를 수립하게 되었으며, 같은 해 10월 양국의 과학기술각료간에 '과학기술협력협정'이 체결된 이후 양국의 
科學技術支流는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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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수교 4년간의 성적표는 양적인 측면에서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우선 6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을 통하여 협력기반

을 확고히 다졌다. 경제교류는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 '96년 6월 현재 한국기업의 對중국투자는 3,114건에 34억 3천 4백만 달러
로 '93년 이후 중국은 한국의 최대 해외투자국이 되었다. 중국은 우리의 3번쟤 교역상대국이며 한국은 중국의 4번째 무역파트너
로 등장해 있다. 최근 중국이 제시하고 있는 외국토자의 우선순위는 ?인프라건설, 내륙지방 투자, 기술집약형산업이다. 따라서 한·
중 협력관계의 질적인 제고를 위한 새로운 방안들이 도출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국간 과학기술협력은 중요한 의미를 갖
는다. 

그러나 한·중관계는 상호 '보완'과 '경쟁'이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한국은 중국의 풍부한 인적, 물적 자원과 발달된 기초과학

기술, 국방기술을 활용할 수 있고, 중국은 한국의 생산기술과 경영관리능력 등을 필요로 한다. 또 양국은 높아만 가는 선진국의 기
술보호주의에 효과적 대처할 수 있는 공동노력이 가능하다. 반면, 미·일·EC 등 세계시장에서 중국은 대다수 노동집약적 품목은 이

미 그 점유율면에서 한국을 앞질렀고, 전기전자 등 자본집약적 첨단부분도 맹추격을 하고 있는 치열한 경쟁관계가 성립되고 있
다. 

결국 과감하게 줄 것은 주고 받아낼 것은 철저하게 받아내는 전략적인 협력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지속
적인 국내 기술능력의 확충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양국의 과학기술과 산업에 대한 상호이해, 
기술협력에 대한 잠재적 요구의 파악 및 구체적인 정책대안의 모색이 절실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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